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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Japan

3. 일본 �주시장 출하량 사상 최저치 기록 

도쿄지사

▶ 일본 맥주류 출하량 최악의 부진

•    일본의 맥주 대형 제조업체 5개사가 지난 7월 12일에 발표한 2017년 상반기의 맥주류(맥주, 발포

주, 제3맥주)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1.3% 감소한 1억 9,025만 박스(박스당 20병)로 5년 연속 최

저 실적를 경신했다. 

Ⅰ2007~2017년 상반기 주류시장 규모Ⅰ 

(단위 : 억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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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시사뉴스

▶ 하반기도 맥주 출하 마이너스 예상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맥주소비인구 감소, 맥주 이외에 다양한 주류제품의 출시 영향이 컸다. 상

반기에는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았으나 주세법 개정(과도한 저가판매 금지)에 따른 맥주가격 인상도 

하반기에는 맥주 소비규모를 축소시키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데이터 분석회사인 ‘커스터머 커뮤니케이션즈’(도쿄)에 따르면, 전국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350ml 

6개입 세트상품의 6월 소매 평균가격은, 아사히맥주 ’수퍼드라이’가 5월에 비해 120엔 상승, 기린맥주 

‘이치반 시보리’는 114엔 정도 상승하였다.

•   일본 맥주제조 상위 4개사는 모두 전년 실적을 밑돌았다. 아사히 맥주는 0.4% 감소, 기린은2.5% 

감소, 산토리는 1.5% 감소, 삿포로는 0.7% 감소하였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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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시사뉴스, 「ビール類出荷、最低更新＝値上げ影響は下期以降－17年上期」 (2017.7.12.) 

REUTERS, 「上半期ビ?ル類課?出荷は過去最低更新、安?り規制の影響?微」 (2017.7.12.) 

마이니치 신문 「ビール類 出荷１. ３％減 ５年連続最低更新 １~６月」 (2017.7.13.)

시사점

•  주세법에 따른 맥주가격 인상 영향이 아직 크지 않으나 하반기에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격이 저렴한 제3맥주는 소비자들의 절약지향 기조와 집에서 술을 마시는 추세의 

확산, 다양한 신상품의 출시 등의 영향으로 그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  맥주 전체시장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반해, 일본의 대형 슈퍼마켓에 입점,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제3맥주는 앞으로도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신제품을 일본에 출시할 경우, 다소 위축되어 있는 맥주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가격 설정에 보

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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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Japan

4.  일본 재해대비 비상식량 수요 급증

오사카지사

▶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한 일본

•  일본은 태풍, 호우, 폭설, 지진, 해일 등의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한 나라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태풍 및 

게릴라성 호우, 잦은 강풍 등 돌발적인 자연재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진은 일본에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자연재해로, 전세계 규모 6.0이상의 지진의 약 20%가 일본 주변에서 

발생한다. 

▶ 자연재해에 대비한 비상식량 수요 급증

•  일본에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비상식량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비상식량은 재해나 분쟁 

등 비상사태로 인하여 통상의 식량공급이 곤란할 때를 대비하여 준비된 식량을 말한다. 

•  일본 내각부와 전문가는 재해에 대비한 비상식량으로 음료수, 컵라면, 통조림, 비스킷, 초콜릿 등 보

존성이 뛰어난 물품을 ‘롤링 스톡(Rolling Stock)법’ 또는 ‘사이클 소비’ 방법으로 비축할 것을 추천

하고 있다.

* 롤링 스톡법 : 비축한 식품을 정기적으로 소비하고, 먹은 만큼 채워 넣는 방식

* 사이클 소비 : 30일이나 40일 사이클로 미리 정해둔 날에 물품을 소비하여 유통기한이 지나는 것을 방지

Ⅰ재해 대비 물품 예시Ⅰ

식 수 1일 1인 3리터를 기준으로 3일분을 준비

식 품 밥(알파쌀 등을 1인 5식 준비), 비스킷, 판 초콜릿, 건빵 등 1인 최저 3일분의 식량을 준비

생활용품 휴대용 가스버너, 간이화장실, 비닐봉지, 휴지를 준비

 * 사진출처 :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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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비상식량 제품Ⅰ

데우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카레제품 장기보관가능 밥, 파스타 빵, 라면 종류

▶ 식품제조업계의 대응

•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미네랄워터, 통조림, 레토르트식품, 인스턴트식품 등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식품의 유효기간은 1~2년으로 비교적 장기보존이 가능하다.

•  최근 여러 식품제조사에서는 밥을 비롯한 주식, 부식, 비스킷, 빵 등 상온에서 5년간 장기보관 가능

한 비상식량도 출시하고 있다. 

•  고령자시설 등에서도 장기보존 가능한 식량에 대한 비축수요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개호식품(고령친

화식품)을 취급하는 기업에서는 고령자시설용 비상식량도 판매하고 있다.

Ⅰ비상식량 제품 일람Ⅰ

회사명 제품명 특징

알파식품

안심미 쌀밥
•  상온에서 장기보존 가능. 뜨거운 물 또는 물을 부어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즉석밥

•  흰쌀밥, 오곡밥, 미역밥, 버섯밥, 톳밥

안심미 죽
• 상온에서 장기보존 가능. 뜨거운 물 또는 물을 부어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즉석죽

• 흰죽, 매실죽

재해용 S-50 
흰쌀밥

•  상온에서 장기보존 가능. 뜨거운 물 또는 물을 사용하여 한 번에 많은 양의 밥을 

제공 가능 

재해용 S-50W 

흰죽 
•  상온에서 장기보존 가능. 뜨거운 물 또는 물을 사용하여 한 번에 많은 양의 흰죽

을 제공 가능 

재해용 S-50W 

매실죽 
•  상온에서 장기보존 가능. 뜨거운 물 또는 물을 사용하여 한 번에 많은 양의 매실

죽을 제공 가능

Alpha Foods 오이시이 방재식
•  상온 보존 5년. 뜨거운 물이 필요 없으며 그대로 먹을 수 있음.

•  흰죽 등 밥류, 고등어조림, 고기감자조림 등 반찬류를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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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제품명 특징

Foricafoods

RESCUE FOODS  
주식

•  넉넉한 양의 밥부터 죽까지 라인업

RESCUE FOODS  
부식

•  비프카레, 일본식 함박스테이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찬류

RESCUE FOODS  
국

•  재해 시 채소부족을 생각한 국, 된장국 

RESCUE FOODS 
1일 세트

•  1일 3식 세트로 스탠다드, 칼로리 업, 칼로리 라이트 3종류

RESCUE FOODS  
1끼 박스

•  따뜻하고 맛있는 식사가 가능한 세트로 휴대성이 뛰어난 박스 타입

RESCUE FOODS  
1끼 팩

•  흰밥을 베이스로 집밥 인기 메뉴를 갖춤

•  피해지, 아웃도어, 평소의 예비식 등 활용 범위 넓음

대형 통조림 •  지자체, 아파트자치회에서 활용 가능한 10~15인용 통조림

에자키 
구리코

비스코 보존캔 •  유효기간 5년 비스킷

오쓰카제약
칼로리 메이트 

롱라이프 
•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지방, 당질을 쉽게 보충할 수 있는 장기보존 밸런스 

영양식

빵·아키모토 통조림 빵
•  특수한 제조법으로 37개월간 보존 가능

•  1995년 한신대지진을 계기로 개발

카와 오이시이 보존빵 •  스틱 형태로 개발, 상온에서 3년간 보존 가능

나리코마 
엔터프라이즈

히마와리 비상식
•  3일분의 비상식량 식단을 준비. 누구라도 간단하게 비가열 조리, 상온에서 

2년간 보존 가능.

 
* 참고자료 :   야노경제연구소 비상식량 자료, 내각부 홈페이지 내 방재정보 페이지

 

시사점

일본의 비상식량 시장에 진출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제품으로 전투식량을 꼽을 수 있다. 전투식량

은 유통기한이 길며 비교적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일본인에게 사랑받는 한

국메뉴 비빔밥도 전투식량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일본인에게 충분히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아이템이

다. 일본인이 선호하는 한식메뉴를 바탕으로 영양학적으로도 균형잡힌 비상식량을 개발한다면 새로운 

수출품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